
THE TOWN NEWS 17April 8, 2019   Vol. 1258커뮤니티 소식

“‘영어 울렁증?’ ‘영어 공포증? 그게 뭔 말인데?”
차원이 다른 교수법 <루이스 영어교실>

고국을 떠나 이역만리에 둥지를 튼 한

인 이민1세들에게 영어는 늘 다 못한 숙

제와 같다. 미국땅에 살면서도 영어를 통

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행동이 움츠

러드는 것은 물론 때론 소소한 손해까지 

감내해가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다. 이런 

답답함을 못 이겨 맘먹고 영어 공부에 매

달려보아도 그때뿐, 좀처럼 나아지지 않

는 영어 실력에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

기를 몇 차례. 그러다 보

면 결국 포기의 지경에 이

르고 만다. 

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

것은 영어에 서툴면, 그만

큼 미국 사회에서 할 수 

있는 일은 제한될 수밖에 

없다는 것. 그래서 포기하

려고 해도 결코 포기할 수 

없는 것이, 포기해서는 안 

되는 것이 바로 영어 의사

소통 능력이다. 

<루이스 영어교실>의 루이스 이 원장   

(사진)은 바로 이런 한인들의 고충을 이해

하고 그만의 교수법으로 한인들의‘영어

울렁증’,‘영어공포증’을 치료하고 있다.

그는 영어 교육에 대해 한마디로“가르

치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!’고 말한

다. 기존 영어교육은 1980년대 이후부터 

실시돼 온 암기에만 집중하는 교육이라

는 것이다. 그러나 영어는 기본이 중요하

므로 왕초보 때 기본을 구체적이고 철저

하게 다져야 한다는 것이 이 원장의 생각

이다. 이를 바탕으로 이 원장이 20년 경력

의 노하우로 개발한 교수

법의 핵심은 영어문장을 

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영

어에 상식을 집어넣어 응

용을 쉽게 하는 것이다. 

이 원장은 또“먼저 영

어에 대한 이해와 회화가 

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

는 것이 영어회화 성공의 

비결”이라고 말한다. 원

리를 이해하면 응용은 

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이야기이다. 여

기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고 한다. 그

만큼 이 원장은 자신이 개발한 영어 교수

법에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

그는“아무리 공부해도 영어가 쉽게 늘

지 않는 분, 영어가 전문직으로의 진출

을 가로막고 있는 분, 시간과 비용은 빠

듯한데 영어를 빨리 배워야하는 분, 기초

를 탄탄하게 배우고 싶은 분, 새 언어를 

배우기 두려운 50 ~ 60대까지 지금까지

의 경험했던 교수법과는 다른 <루이스 

영어교실>의 교수법으로 공부하면 기대

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맛볼 수 있다.”고 

이야기한다.

<루이스 영어교실>에서는 누구나 편

리하고 가볍게 영어를 배워 쓸 수 있도록 

1 : 1 개인지도 프로그램과 그룹클래스를 

운영한다.

강의를 신청하기 전 1, 2회 체험 강의를 

들은 후 수강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.

등록을 하면 이 원장이 직접 만든 200

달러 상당의 강의교재와 DVD, CD를 제

공하고, 멀리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서

는 동영상 강의와 CD, 교재를 보내주기

도 한다.

<루이스 영어교실>은 LA, 풀러턴, 가

디나에서 운영되고 있다.

◈ 문의 

▶ LA: (213) 284-4725

            4055 Wilshire Blvd. #301

            LA, CA 90010

▶ 풀러턴:  (714) 797-4028

            905 S. Euclid St. #208

            Fullerton, CA 92832

▶ 가디나: (213) 284-4725

            15435 S. Western Ave.

            Gardena, CA 90249

3·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 및 토크 콘서트

미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조

명하는 학술행사가 USC에서 열린다.

1일 LA총영사관(총영사 김완중)은 보

도자료를 통해 USC와 공동으로‘3·1운

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’

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 이날 행사에서는 

특히 USC동아시아도서관에 보관돼 있

던 독립운동 자료를 디지털작업화를 통

해 복원해 미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

약상에 대해 사학적인 관점에서서 심도 

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 

오는 19일(금)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

30분까지 USC 도헤니도서관에서“독

립운동 100주년: 1919년의 봄, 독립운동

과 디지털 아카이브”이라는 주제로 열

리는 이 행사에서는 Michael Robinson 

교수(인디애나대학 동아시아학과 명예

교수), Richard Kim 교수(UC Davis 아시

아아메리카학과), Mark Caprio 교수(일

본 Rikkyo대학 역사학과)가 주제 발표자

로 나서고 박선영 USC 동아시아학과 교

수, 데이비드 류 UCLA 부총장, 크리스

틴 데니히 캘스테이트 풀러턴 역사학과 

교수는 패널로 참석해 미주지역 독립운

동의 의미에 대해 조명한다.

또 켄 클라인 관장과 김영미‘LA코리

아타운’저자는 USC동아시아도서관이 

소장한 희귀 독립운동 자료, 최근 작업

을 마친 대한인국민회 비공개 사료를 

디지털로 복원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

인 이민 선조들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

다룬다.

독립운동 유공자 후손과 직접 만나 대

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. 미주 지역

에서 활동했던 독립애국지사 서재필, 안

창호, 김규식, 송헌주등의 직계 후손들이 

참석해 독립운동과 독립지사 선조에 대

한 회고하고 선조들의 일화 등을 참석자

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.

LA총영사관 박신영 영사는“이번 행사

에는 1919년 3.1 독립운동과 잃어버린 국

권을 되찾으려는 임시정부 활동에 대해 

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내 주류 학자가 대

거 참석하여, 해외 독립저항운동, 미주 한

인의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학술적인 관

점을 평가할 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

로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이 행사에는 일반인 30명을 선착순 초

대된다. 

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4월 12일까지 

LA총영사관 대표메일(consul-la@mofa.

go.kr)로 신청하면 된다.


